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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음식이야기▪ ▪

김월선- -

물질은 세까지 하고 그만 뒀어 더 할 수 있었지만 배에서 사고 나서 배에 바람이 들어오* 77 , .

니까 허리에 찬 납으로 갈비뼈를 쳐서 개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만 뒀지 나이도 그만 둘 나3 . .

이지만 안 그랬으면 지금도 하고 있겠지 옛날에는 배 없이 헤엄쳐서 가서 하고 요즘은 물질. ..

안해 아들이 안경만 남겨두고 고무옷 모두 불로 태워버렸어 물질은 처음 시작은 살부터, . 13

시작했지만 미역하고 한 것은 살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난 일본 학교를 다녔어 살에15 , , , 10

학년으로 들어가 시험쳐서 안덕 가서 학교 다니면서 물질 다니고 살 되니까 본격적으로1 , , . . 15

해녀질을 시작한 거야 사건 때 아버지도 일본 가 버리고 혼자 살아가니까 경찰에서 바, 4.3 ㅈ

으러 오니까 어머니도 일본 가 버렸어 남매만 두고 우린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운동화도. . ?

사다주고 스타킹도 사다줄게 하고 가 버리니까 오누이만 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어 쌀 살,

돈이 있나 연필하나 살 돈이 있나 다른 사람들은 물질 육지 가도 난 안 갔다 왔어 동생 밥. ,

해 주고 공부 시키려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락이 호였지만 지금은 호 우리 나이에.. 1000 7~80 ,

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어 두 명 쯤 있었는데 다 죽어 버리고 그 땐 어머니가 꼭 학교는. .

어머니 돌아 올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해서 악착같이 동생과 같이 했어 그러면서 먹을 것도.

없고 쌀도 없고 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된장 주면 먹고 소금도 주면 먹고 외할머니 곁에 사니

까 좁쌀 조금 주면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해녀가 된 거야 대정 고등학교.

학년까지 대대장도 하고 훈련부장도 하고 머리가 아주 똑똑해서 안 시킬 수도 없고 대학은2 ,

내가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밀항선을 타서라도 일본을 가자 일본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학교,

를 다니자 해서 일본 밀항선 타러 부산갔는데 거기서도 빨리 못 가니까 해동고등학교 들어갔

어 거기서 년 하니까 학년 되니까 일본 밀항선 탔는데 난 걸리고 동생은 안 걸리고 난 걸. 1 3

려서 수용소 생활하고 동생은 들어가고 가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지 않고 쌀 장수하면.

서 살고 있고 아버지는 아주 독한 여자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그 새 어머니가 우

리 어머니 호를 버리고 자신을 호적에 올려주면 대학교 시켜주고 안되면 안 시켜주겟다 하니

까 이층이고 아래층이고 나도 오무라 수용소에 있다가 갔는데 몇 번 그 얘기를 하니까 동생은

머리가 영리한 아인데 난 공부 못하면 말지 나를 낳은 어머니를 팔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.

러면 하지말라니까 북한으로 가 버렸어 그 때 이북으로 갈 때였어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해. ,

서 지금은 소식도 못 듣지만 물질할 때는 그애 때문에 옷 하나 못해 입고 막 고생하면서.. , ..

살았어 밀항선으로 갔다가 걸려서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살 됐어 일본가서 돈 벌고 와서, 21 ,

결혼했어 결혼해도 아기들 공부 시키면서 딸 넷 아들 하나 그 애들 공부 시키면서도 일본만, , .

다녔어 번은 다녔어 고모네 오빠네가 플라스틱 공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 공장에 가서 돈, 10 , .

벌어 와서 아이들 학비 내주고 몇 달 지나면 또 가고 그러면서 살아 간 것이 제주도에 오면, ..

오는 날부터 물질을 했지 돈 벌었나 미역 몇 푼 안 줘도 자기 생활해 가는 거 아이들 서귀. ? ,

포 여상 보내니까 집도 빌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갔어 아들도 외국어대 했다가 불합격되니까,

서울대 쳐 수를 하니ᄁᆞ 돈이 몇 곱절을 쓰더라, 3

사계리에서는 어떤 해산물이 많이 나나* ?

소라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소라 전복 해삼 문어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사계에만 나는 건, , , . ..

없고 멍게도 잘 안나고 제주도 전체로는 다 그런 거.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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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아서 돈만 만들었나* ?

먹는 것도 전복 같은 것도 뗄 데 상처 난 것 가지고 와서 반찬 해 먹고 문어도 잡아다가 반찬

헤 먹어도 팔아서 돈 만들어서 아이들 연필값이라도 하려고

각 해산물별 조리법*

소라1.

삶아서도 먹고 빻아서 젓갈도 해 먹고 젓갈 담글 때는 전복 게웃 넣고 소라껍데기 깨서 썰어,

넣고 소라 똥은 안 넣어 지금은 똥을 넣는다던데 왜 똥을 넣나 그 땐 많을 땐데 그전에는, , ? ..

소라도 잡으면 일본으로 수출 했는데 이제는 수출이 막혀서 일본에도 소라 양식을 해 일본.

간 때 보니까 일본도 양식하니까 여기 소라가 수출이 안돼서 소라를 잡아도 가격이 떨어졌..

어 천원도 하고 천원도 하고 일본에서 주문 안 들어 와서 물회도 해 먹고 소라 죽은 안, 4 5 .. ..

쒀 먹었는데 지금은 죽도 쒀 먹어 전복이라고 해서 길쭉하게 썰어서 죽 해서 먹어도 그 떄는.

죽은 안 쒀 먹어 소라로 물회는 해 먹고 자리물회나 마찬가지로 된장 넣고 식초 넣고 설탕, .

넣고 소라적하는 것도 옛날 할머니들은 코 막은 자손 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제는 소라 가.

져다가 젓갈 잘 해 꼬치 꿰서 양념은 소금 조금 넣고 이것 저것 넣고 적하듯이 튀겨서 먹어, . ,

구워서 먹고 삶아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..

전복2.

전복은 어떻게 먹어 팔려고만 하지 상처 난 거 하나만 있으면 죽 쒀 아들 하나에 딸 넷인? . ,

데 난 상군이었는데 상처나면 와서 죽 쒀서 먹이고 잘게 썰어서 먹이기도 하는데 아들이 통풍

걸려서 병원 가니까 집에 해녀가 있어서 전복을 많이 먹었나 하더래 전복을 많이 먹으면 통,

풍이 잘 걸린대 영양가가 높아서 통풍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해녀여서 통풍. . ..

걸렸다고 우리 어머니도 나 혼자 뿐이니까 물질하면 어머니와 나 뿐이니까 자꾸 전복을 떼..

다가 먹이니까 통풍 걸렸어..

해삼3.

해삼 많이 나 홍해삼 요새는 용머리 해안가에서 해삼 장사하고 그러는데 나도 거기서 하다, .

가 나이 들어서 안하는데 해삼 썰고 소라 썰어 넣고 다른 것 더 썰어 넣고 해서 만원에 팔2

아 요즘은 손님이 많이 와서 돈 많이 번대 날 것 위주로 해삼탕이라고 해서 해삼 썰어서 토, . .

렴하면 부드러워 거기에 양념 넣고 이것 저것 넣고 마늘 썰어 넣고 먹는 거 물회처럼 차게, .

해서 먹는 거 해삼엿은 안해 먹었어 해삼엿은 안해 먹고 옛날에 해삼이 판로가 없을 땐 중, ,

국집으로 보냈다고 했어 해삼 말려서 해삼 날 것으로 받아가면 삶아서 말려서 중국 요리에, ,

들어간다고 해서 받아 갔었어

보말4.

옛날엔 보말도 잡아다가 간식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귀해 보말이 귀해서 서울 딸이 와.

서 보말국 파는데 가서 된장 풀어넣고 미역넣고 끓였던데 나 준다고 한 사발 사왔던데 어머니

얼마나 맛있는지 드셔보세요 하던데 이젠 보말이 너무 잡아서 없어 삶아서 열어 먹다가 싫으,

면 버려버렸지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줄은 알아 된장 넣고 그냥 꺼내서 찍어 먹고 볶아 먹.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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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도 안해 보고 보말국 끓여 먹는 것도 몰랐지 보말은 꺼내 먹는 걸로 잡는 걸로 알지.. . ,

도 않았지 지금은 보말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. ?

우미5.

보통 우미를 해 오면 말려 말리면 수협에서 받아가도 남겼다가 삶아 먹을 때는 하얗게 바려.

서 물 적셔서 하얗게 바려서 물 넣고 냄비에 삶아 거의 삶아지면 식초를 조금 넣으면 빨리,

풀어져 그 물을 장태에 놔두면 응고가 돼 응고가 된 것은 썰어서 국도 해 먹고 썰어서 사발, ,

에 넣고 양념 쳐서 먹기도 하고 국은 물만 넣으면 국 된장으로 된장 넣고 부추 쪽파 썰어, , . ,

넣고 고추장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새콤하게 만들지 콩가루는 국 만들어 먹을 때 볶은 콩가, .

루 넣어서 먹으면 고소해 제주도 사람들은 먹는 것도 비슷할 거고 해산물 잡는 것도 비슷해,

군소6.

군소는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어 관광객들 다니기 시작했다가 옛날에는 관,

광지가 아니었다가 관광지가 된 다음에는 군소도 잡아다가 삶아서 썰어서 초장에 주면 잘 먹

어 우리도 먹어 보니까 맛있었어 군소도 작년 재작년 나도 물질 그만두기 전해부터는 군소, .

를 잡았는데 아주 많이 잡아서 깨끗이 손질해서 팔면 에 천원씩 해서 팔았어 먹을 때도kg 4 .

많이는 아니고 하나 두 개 정도 그냥 삶아서 썰어서 양념 참기름 넣고 저어서 볶아 버무리. .

면서 볶으면서 먹으면 맛은 좋은데 아이들은 안 먹대 생김새가 징그러워서 먹을 걸로 알지, ..

않았지

청각7.

청각난다 형제섬에 가야 깊은 곳에 가서 따서 말려서 김치할 때 배추김치 무 김치할 때 조. . ,

금 넣고 데쳐서도 먹고 모슬포에 많이 나 우리 바다는 깊고 물살이 세서 잘 아는데 모슬포는.

항구에 많이 난대 할머니들 많이 해다가 판대 냉국도 해 먹지 맛있어 냉국할 때 된장 고. . , . ,

추장 넣고 깨 설탕 식초 넣고 만들어 먹지 삶아서 초장 찍어 먹고 냉국해 먹고, , , ..

미역8.

옛날에는 미역이 주로 돈이었는데 지금은 안 캐고 놔 둬 바다에 미역이 아주 쌓였어 요즘, ,

미역 좀 캐서 오라니까 미역을 캐려면 바깥에서 물질하다가 소라 잡다가 안에 와서 해야 하니

까 다시 안에서 물질하면 뭐라고 하니까 양식장이니까 안한다고 하던데 미역은 하지 않아 그,

냥 가에서 캐다가 먹지 나도 사촌이 해다 주니까 아이들도 주고 그러지 미역은 국 끓여 먹. .

고 그냥 캐다가 손만 봐서 귀 같은 거 더러운 것만 자르고 빨지 말고 바닷물채로 봉지에 담아

서 냉동해 두면 내일 먹을 거면 오늘 꺼내서 풀어지면 따뜻한 물에 빨면 아주 부드럽게 풀어

져 깨끗이 빨아서 나도 국 끓여 먹었는데 조금씩 썰어 놔 두니까 우리 며느리 왜 그러냐고.

하니까 한 번 먹을 만큼 썰어 두잖아 했는데 돼지고기도 놔서 국 끓이고 돼지고기 미역만.. .

넣고 말갛게 된장 조금 넣고 싱거우니까 맛소금 조금 넣고 깨가루 넣고 해서 먹지 미역귀도. .

먹었지만 옛날에 배고플 때 미역귀도 구워서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도 않아 관광객들은 잘 먹.

어 우리 서울 딸도 미역귀 해서 보내래 나 미역귀 할 거면 돈 벌러 다니겠어 아무것도 안하, , ,

고 먹고 자고 하는데 말린 미역귀는 씻어서 말리면 심심하면 떡 먹듯 뜯어 먹으면 좋대 반.. ,

찬도 해 먹고 줄기도 먹어 옛날에는 안 먹었지만 옛날에는 미역귀 줄기는 아예 안 먹었지, , .. , .

이파리도 깨끗하고 여린 것만 먹었지 지금은 줄기 썰어 먹으면 맛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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톳9.

톳도 지금 다 했어 어떤 아이가 여행갔다 왔다가 과자 사왔는데 톳과자라고 쓰였더라 화장, ,

품에도 쓰이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강원도에서 샀대 여기서 톳은 말리지 않고 젖은. .

채 사 가거든 제주시 봉개쪽에 널어서 말린 후에 파는 모양이야 보니까 화장품 만드는 데에, .

쓴대 말린 것은 물에 담갔다가 불면 무쳐 먹고 아니면 금방 비어 오면 펄펄 끓는 물에 금방.

데치면 파랑한데 냉국도 해 먹고 톳으로 옛날에는 보리고개 굶는 시절에는 양을 불리려고 밥.

에 놔서 해 먹었어 니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맛도 없고 배고프니까 먹지 그, .

걸 어떻게 먹어 나 살에 물릇 같은 거 삶아 먹을 때 물릇은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고, 16~17 . ,

땅에서 나는 거 톳으로 염색은 안해 봤어.. .

성게10.

성게는 주로 형제섬에 가서 해 배 타고 나가서 해 옛날 그 시절에는 배 없어서 노 저어 다, ,

니니까 성게 따러 잘 못 다녔는데 요즘은 기계만 살리면 가서 많이 해 오고 까서 올해는.

에 만원일 거야 에 만원 할머니들은 성게 좋아하니까 사돈한테 보내니ᄁᆞ 물질1kg 8 , 0.5kg 4 ,

안하면서 보냈다고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 까서 가지고 오면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날 걸로,

밥 한 숟가락에 성게 놓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참 맛있어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땐,

성게 미역 넣고 국 끓여 먹고 경조사 때도 성게국 끓이고 삶아서는 안 먹어 봤어 성게는 날. ,

걸로 사다가 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 넣어서 밥 비벼 먹지 성게가 인기가 좋아 맛 좋아 영, , ,

양가가 있는 거니까 고소하게 맛있어

문어11.

문어는 옛날에는 아무 생각없이 잡아다가 그냥 물 넣고 삶아 먹었어 근데 지금은 관광지에서,

장사하니까 해녀들이 장사하는 건데 문어 잡아 오면 물 펄펄 끓으면 문어 넣고 식초 넣고 설

탕 넣고 식초는 빨갛게 색깔 나라고 식초 넣고 설탕은 맛 좋으라고 넣고 새콤 달콤하게 우, , ..

리 사위는 서울에 문어 삶아 보내면 장모님이 삶은 문어는 맛있는데 여기서 사 먹으면 맛 없

대 나처럼 삶지 않고 있는 거지 난 삶을 때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지금은 안 넣지만 미원도. ,

넣기도 하고 왜 우리 거는 맛없지 하니까 병원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그렇게 삶아 주니까.. ?

아 그렇구나 하더라 아주 좋아해 삶아서 초장 찍어서도 먹고 썰어서 반찬 해 먹고 반찬은, , , ,

물 조금 넣고 파 양파 고추장 넣고 보글보글하게 지지듯이 하면 맛있어 죽도 끓여서 먹는, , .

대 모슬포 가니까 언니 문어 죽 해 먹어 봤냐면서 난 죽은 안해 봤어 난 문어 큰 거 잡으니, ,

까 깨끗하게 씻고 삶아서 잘게 썰어서 쌀 넣고 참기름 넣고 젓다가 물 넣고 끓이니까 전복죽

보다 더 맛있어 날 것은 돌낙지다 하면 막 먹어 작은 것들 큰 것도 껍질 벗겨서 하얗게 해, , ..

서 잘게 썰면 초장에 찍어서 먹어 모슬포 하모에도 해녀들 많지 지금 막 바빠서, . ..

오분자기12.

오분자기는 지금은 없어 전복은 있어도 오분자기는 없어 오분자기는 구멍 같은 곳에 들어간, ,

걸 잡아다가 먹기도 하고 팔진 않았어 떼다가 죽도 끓여 먹고 그냥 생걸로 먹고 떼는 것이, .

소라보다 더 복잡하니까 안 땠어 작은 것들이 구멍에 콱 박아져 전복은 말려도 오분자기는, ,

안 말려 오분자기 말리면 아주 작을 건데 전복은 말렸다가 다시 삶아 말릴 때는 전복 떼서, , ,

게우는 게우대로 떼고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말려 보들보들하게 말렸다가 먹을 때는 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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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서 다시 썰어서 따뜻한 물에 끓여 먹어 나도 안해 먹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큰 해녀,

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하셨어 말렸다가 저장하려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소라 전복, ..

받았었어 그것도 다 일본으로 갔어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다 사 가고. , , ..

배말13.

배말도 있지 많지도 않아 다 떼서 버려서 얼마 전에 서울 아이가 엄마네 집에 왔다가 냉장, . ,

고 열어 보니까 조금씩 포장해 있어서 보니까 배말 다 삶아서 한 번 국 끓여 먹을 만큼씩 포,

장해서 서울 갈 때 가지고 간대 다 가지고 갔는데 또 온다고 연락 왔어 배말국도 굵은 것은, .

썰고 작은 것은 그대로 해서 미역 넣고 다른 건 안 좋아 미역 넣고 메밀가루 넣고 배말로, ,

젓갈은 안해 먹어 봤어 담가 먹으면 맛있지만 하는 사람은 해, ,

굼벗14.

굼벗도 맛있어 굼벗도 떼다가 삶아서 박박 밀어서 손질해서 아이들 육지 사니까 육지로도 보,

내고 무쳐서도 먹고 냉국도 해 먹고 무칠 때는 된장이나 고추장에 양념장 해서 회무침처럼, ,

굼벗국은 안해 봤어 무쳐 먹거나 찍어 먹거나, ..

파래15.

파래 안 먹어 여기 사람들은 자라도 해다가 먹지 않아 옛날부터도 파래도 여기 건 먹는, .. , ,

거 저기 건 안 먹는 거다 그러더라고 대우대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막 떼다가 먹더라고, . ..

성묵인가?

깅이16.

깅이도 잡아다가 죽 끓여 먹어도 맛 좋고 삶아소 반찬해도 맛있어 반찬도 간장에 양념넣고,

담가 두면서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 삶아서 간장에 담갔다가 볶아 먹을 때는 뽁아서 간장 버. ...

무려 넣고 밀가루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 삶아서 물 빼고 양념 넣으면서 밀가루 넣고 비비,

면 아주 맛있어 깅이죽도 맛있어 빻아서 깅이 죽 끓이는 거야 믹서에 갈아서라도 참기름. , , ,

넣고

감태17.

감태 아주 많이 나 먹진 않고 올해는 아주 비쌌어 그것도 화장품에 들어간대 우리 손주가, , , ,

사다 준 화장품에 보니까 별게 다 들어갔더라.

ᄆᆞᆷ18.

먹는 ᄆᆞᆷ도 캐서 말렸다가 빨아서 돼지고기 할 때 끓여도 맛있고 무쳐도 맛있고 된장 넣고 식

초 마늘 넣고 절였다가는 안 먹어 봤어 말렸다가 빨아서 무쳐 먹고 말렸다가 국 끓여 먹고. , .

가시리19.

옛날에 아주 배고플 때 조금 먹었었지 지금은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봤는데 가시리 국 끓이. .

면 맛있다고 해서 어떻게 끓이냐니까 가시리에 된장 넣고 끓인대,

경조사때 해녀 집에서만 나오는 메뉴는*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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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라나 해삼 같은 거 주로 문어 삶아서 썰고 소라 전복은 비싸니까 해삼 해삼 양식장이 있, , , .

어서 많이 나 종패들 가져다가 몇 억마리씩 가져다가 양식하는 곳에 넣으면 돌 틈에서 자라,

고 키우면 양식했던 것이 자연산 돼서 바깥에까지 가 버려 모슬포도 양식할 거야 모슬포 축.. , .

항 곁에서 조금 하나 모슬포 양식장에 해삼 잡으러 가는 날이라고 하더라?

몸보신용으로 먹는 보양식 해산물은 무엇인가* ?

전복이 제일 좋고 해삼도 좋고

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은* ?

내가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.

거의 여쭤 봤습니다 끝내겠습니다*** . ***


